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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적대적 M&A 좌시 않겠다!
3월29일 주주총회 개최 적극대응 선언 … 주주제안은 정식안건 채택

동아제약이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불사하더라도 외부의 경영권 침해행위에는 적극 맞서겠다고 강경한 입

장을 표명했다.

동아제약은 강신호 회장의 둘째 아들인 강문석 수석무역 전 대표 측이 제안한 9명의 이사 선임안과 1명의 

감사 선임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주제안을 3월12일 이사회를 열어 정기 주주총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기

로 했다고 3월8일 발표했다.

애초에는 수석무역 측의 주주제안을 거부했으나 주주제안 거부는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주

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한 것이다.

주주총회는 3월29일로 잡고 있는데, 동아제약은 수석무역 측이 강문석 전 대표 뿐만 아니라 2007년 임기가 

만료되는 아버지 강신호 회장도 이사후보자로 추천한데 대해서도 “강신호 회장은 등기이사직을 맡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제약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주제안의 목적은 기업정서에 반하는 10명의 이사선임을 통한 (동아제약) 이

사회 장악 의도로 대화와 협의보다는 부자간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켜 적대적으로 (동아제약) 경영권에 집착하

려는 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를 위해 시장과 주주들의 지지와 이해를 적극 구해나갈 방침이다.

다만, 현재의 동아제약의 지분구조는 수석무역 측에 유리한데, 강신호 회장 측 6.94%, 수석무역 측 14.71%, 

미래에셋자산운용 8.42%, 한미약품 6.27%, KB자산운용 4.78% 등이며, 나머지 58.88%는 소액주주들이 보유하

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한미약품, KB자산운용 등 대주주들이 어떤 입장을 보이냐에 따라 동아제약의 

경영권 향배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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